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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티전구매고객전담주치의배정…고객서비스도 ‘Mighty’
<강력한>

｜ 현대차 ‘올 뉴 마이티 패밀리 페스티벌’

퉐팦

공동취재 : 스포츠동아 원성열 기자, 오토헤럴드 김흥
식 기자,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국내 최고의 스트라이커 이동국(프로축구 전북현대)이
22일, 중대형 트럭과 버스를 전문 생산하는 현대차 전
주공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차가 최강희 전북현대
감독과 함께 신형 마이티 출고 고객을 초청해 1박2일
동안 진행한 ‘올 뉴 마이티 패밀리 페스티벌’의 마지막
일정에 직접 참여한 것이다. 최 감독과 이동국은 이날
올 뉴 마이티 사전 계약자들과 전북현대축구단 명예선
수 위촉식을 진행했다. 유니폼과 사인볼을 증정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가한 올 뉴
마이티 가족들과 일일이 기념사진을 촬영해 특별한 추
억을 선사했다.

뀫“트럭 샀다고 이런 대접은 처음”
21일 시작된 올 뉴 마이티 패밀리 페스티벌에는

마이티 사전 계약자 50명과 가족 등 100여명이 초
청됐다. 이들은 첫 날 전주 한옥마을을 체험하고
전북현대축구단 클럽하우스를 방문해 즐거운 시
간을 보냈다. 둘째 날에는 전주공장을 방문해 올
뉴 마이티에 대한 제품 설명을 듣고 출고센터에 전
시된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차 모든 상용 모델을
직접 둘러봤다.

이날 행사에는 예병태 부사장(현대차 상용사업
본부장)과 전주공장 임직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 지역 자치단
체장과 유관기관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대
차가 고객들을 대하는 인식에 대한 큰 변화와 전주
공장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실감케 하
는 행사였다.

참가자들의 반응도 좋았다. 유재영 전무(현대차
상용국내사업부장)에게 직접 신형 마이티의 키를
전달 받은 안성무(40·인천시)씨는 “고급 승용차도
아니고 중형 트럭을 사고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조금
어색하다”고 말했다.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이번 행
사에 참가했다는 안씨는 “전북현대 클럽하우스를
방문하고 이동국 선수와 찍은 사진은 평생 잊지 못
할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가 달
라지는 것 같다”고도 했다.현대차가 중형트럭 시장
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이
벤트를 벌일 이유도,전례도 없었기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오랜 기간 변함없
이 마이티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준 고객들에게 감
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며 앞
으로 더 자주 직접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
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형트럭 50대가 동시에
출고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국내 상용차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물량이 사전 계약된 것도 드
문 일이고 한꺼번에 출시되는 것도 처음이다”고
말했다. 그만큼 신형 마이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크고 좋다는 얘기다.

전북 최강희 감독·이동국, 특별한 추억 선물

올 뉴 마이티는 현대상용차의 주력 모델이
다. 현대차가 마이티에 쏟는 애정도 각별해
초기 개발단계부터 많은 공을 들였다. 예병태
본부장(사진)은 “올 뉴 마이티는 처음 기획을
할 때부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만든
제품”이라며 “디자인에서 성능, 편의성, 경제
성까지 고객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

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1998년 마이티Ⅱ 출시 이후 17년 만에 처음

으로 선보인 풀 체인지 올 뉴 마이티는 편의성
과 내구성, 안전성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실현했다. 특히 운전자의 안전을 위
해 캡 차체에 고장력 강판을 37%나 적용했다.
4휠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해 제동성능도 뛰
어나다. 또 언덕길 발진보조장치(EHS) 등 각
종 첨단 안전사양을 대거 적용했다.

최고출력 170마력, 최대
토크 62.0kg·m의 강력한
동력 성능을 발휘하는 F엔
진을 장착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규제인 유로6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기존

모델보다 연비도 크게 끌어올렸다.
획기적인 애프터서비스도 마련했다. 모든

마이티 구매 고객에게 전담 블루핸즈가 1:1로
관리하는 전담주치의 제도를 도입했다. 무상
보증 수리기간도 3년, 20만km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오직 올 뉴 마이티에만 적용된다.

예병태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

부인과 함께 현대차 올 뉴 마이티 패밀리
페스티벌에 참가한 오광수(62·서울 상도동)
씨는 개별화물운송만 20년을 해 온 업계 베테
랑이다. 마이티만 3대째 구입했다는 오씨는
수입 중형 트럭에 대한 생각을 묻자 단칼에 잘
라 말했다.
“내 주변에 수입 트럭을 샀다가 후회하는 사

람들 많아요. 내가 왜 마이티로만 3대를 바꿨
는데요. 사다리도 해 봤고 탑차도 해 봤는데
마이티가 최고예요. 여기 저기 필요한 용도로

개조하는 것도 쉽고요. 고장 났을 때 수리하
는 걸 보면 답이 나와요. 돈도 덜 들고 고치는
것도 현대차가 제일 빨라요.” 20년 동안 마이
티만 고집한 이유를 묻자 이런 대답이 나온
다. 옆에 있던 부인 김옥희(58)씨는 한 차원
다른 얘기를 꺼낸다. “이삿짐 운송할 때 내가
따라 나서는 때가 많아요. 앉아 있기가 편해
요. 아무리 오래 타도 자가용보다 편하죠.”

현대차가 이날 진행했던 신형 마이티 상품
설명의 핵심 내용도 또렷하게 짚어냈다. 김씨
는 “유로6 잘 알죠. 매연이 줄어 환경에 도움
되고, 기름 덜 먹고, 환경 부담금도 안 내죠.

또 전담 주치의도 만들어 준다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쉽게 결정해서 한
달 전에 계약서를 썼죠”라고 말했다.

전주가 고향이어서 모처럼 고향 향기에 취
했다는 오씨는 “고장이 잦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고장 났을 때 답답한 것이 없어야 해요. (서
울) 동작구만 해도 현대차 서비스센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국산이
최고예요”라고 강조했다.

고적대가 울리는 가운데 이날 직접 전달받
은 마이티를 몰고 서울로 향하던 오씨 부부는
현대차 전주공장 임직원들의 배웅에 엄지손
가락을 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고맙습니
다, 마이티로 돈 많이 벌어 꼭 부자 될게요.”

화물운송 20년차 베테랑 오광수 씨

퉐팧

올뉴마이티사전계약자 50명가족초청

1박2일간 전주공장 방문 등 즐거운 시간

최강희감독·이동국, 가족들과기념사진

17년만에 풀체인지…편의성·안전성 UP

중형트럭 50대 동시 출고…국내 첫 사례

무상보증 수리기간 3년 20만km로 확대

퉐팦꺠현대자동차㈜가 21∼22일 양일간 ‘올 뉴 마이티
패밀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 뉴 마이티 계약 고
객 50명을 초청해 전주공장에서 직접 신차를 전달하
고, 전북현대축구단 클럽하우스 투어 등 다양한 가족
체험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퉐팧꺠최강희 전북현대 감독(맨 왼쪽)과 이동국(맨 오른
쪽)이 ‘올 뉴 마이티 패밀리 페스티벌’ 행사에서 참여
가족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오토헤럴드

“디자인·경제성…기획부터고객입장생각했다”

“마이티만 3대째…트럭은역시현대차가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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